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전면파업 돌입

5월22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여온 금호타이어 노조가 5월31일 오전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금호타이어 노조는 5월31일 전날까지 9일째 부분 파업을 벌이며 회사측과 16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으나 회사측이 개선된 안을 내놓지 않아 전면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조 4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해 광주와 곡성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노사 양측은 5월31일 오전 10시부터 제17차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이가 너

무 커 타결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노사는 그 동안 임금 부문에서 12.7% 인상과 3.8% 인상으로 맞서고 있으며, 매각할 때 고용승계 보장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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